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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종립학교  문화조성지덕겸수
도의실천

교   당   소   식

◉ 2학기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수 순교 스케줄 (11월 이후는 추후 공지합니다.)

2017학년도 2학기에는 단과대학별로 교수님 순교를 다닙니다.

9월 26일(화) 자연대, 과학영재교육원장 

10월 13일(금) 농식품융합대학

17일(화) 사범대학장, 교육연수원장/부원장 

20일(금) 공공정책대학

31일(화) 조형예술디자인대학

◉ 이웃 사랑 연탄 나누기 행사 안내

대학교당에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익산시내 어려운 이웃에게 아래와 같이 연탄 나누기 성금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계좌이체 또는 대학교당 방문 접수

•참여금액 : (1장당 600원) 10장(6,000원) 이상

•목표장수 : 1만장 (600만원), 1만장이 넘으면 타·시군까지 확대 예정

•모금시한 : ~ 10월 31일까지

•배부시기 : 11월 중순~하순경, 사회봉사과와 연결하여 봉사자 섭외 후 진행

•입금구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대학교당

◉ 성지순례 안내

대학교당 교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시 : 10월 28일(토) 9시 출발 (숭산기념관 앞)

•장 소 : 변산성지 (봉래정사, 직소폭포, 청련암, 월명암 등)

단장님들께서는 단원의 참석유무를 파악하여 10월 16일(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2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는 숭산 2층 대학선방에서 매주 화~금 오전 8시 20분에 합니다. 

관심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불조요경 ‘수심결 1~20장’ (p497~509)까지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02년 9월 25일 셋째주 제922호

- 대종경 교단품 4장 -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特性)이 각각 다르나

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

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 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르는 것이라,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觸)이 되고 충돌

이 생기기 쉽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사람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신·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

써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

성을 너른 견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꼭 허물이 있어서만 

남에게 흉을 잡히는 것이 아니니, 외도들이 부처님의 흉을 팔만 사천가지로 보았다 하나 사실

은 부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그 지견과 익힌 바가 같지 아니하므로 부처

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 연고니라. 그런즉, 그대들도 본래에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

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보은 헌공금 (원기 102년 9월 18일 이후)

김용욱, 김태훈, 박맹수, 박형준, 장성철, 진찬용

 합계 : 20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구    분 시    간 장    소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자연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표시는 일어서서

타어봉종  ……………………………………………………………………………  주 례 자

개어봉회  ……………………………………………………………………………  사 회 자

불전헌배◉  …………………………사회자 안내로 …………………………… 다 함 께

입     정  …………………………………………………………………………… 다 함 께

독     경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 회 자

법어봉독  ……………… 『대종경』 교단품 4장 (전서 349쪽)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 함 께

설     법 ……………………………… “정다운 도반”  ………………………… 양수안 교감

다 짐 심 고  …………………………………………………………………………  다 함 께

성     가  ……………………  185장 『우리는 한가족』  ……………………  다 함 께

공     고  ……………………………………………………………………………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기획처장

폐어봉회  ……………………………………………………………………………  사 회 자

사회 : 유지원

특성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개인이나 사물등이 지니고 있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어

떤 특별한 성질’을 말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개인

의 지속적인 행동특징 또는 반응경향성‘을 말합니다. 

제각각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성을 살려가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특성들을 그대로 보아주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를 대고 상대방의 특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자각이 생겨 

그 특성을 고치지 않는한, 결국 극락과 지옥을 오가며 상처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나 자신의 

몫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단품 4장을 기반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함께 근

무하는 구성원들간에 어떻게 하면 그 특성들을 살려가며 정다운 도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는 나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소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특성은 어떻게 소승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자신의 좋지 않은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습관들을 떼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위안이다>         - 박재화

살다보면 사람에 무너지는 날 있다

사람에 다치는 날 있다

그런 날엔 혼자서 산을 오른다

해거름까지 산에 오른다

오르다보면 작은 묏새무리 언덕을 넘나든다

그 서슬에 들찔레 흔들리고

개미떼 숨죽이는 것 보인다

그림자 없이 내려오는 숲

순한 짐승들 어깨 비비는 소리 가득하여 

사람에 무너지는 날에도 사람은 그립고

사람에 다치는 날에도

사람은 위안이다

정다운 도반 


